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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lifestyle in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Methods: This study used survey data from 26 middle and high schools The study included 181 teachers who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were consisted of demographic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on health behaviors, and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 (HPLP). Analyses were done using frequency, percentag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dummy variables. SAS 8.2 was used. 

Results: Mean self-efficacy score on health behaviors was 4.1±0.5. Mean health promotion lifestyle scores were 

healthy diet (2.4±0.5), physical activity (2.0±0.8), stress management (2.3±0.5), self-fulfillment (2.9±0.5), responsibility of 

health (2.3±0.6), and personal relationship (2.7±0.6).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ll health promotion 

lifestyle scores (healthy diet, physical activity, stress management, self-fulfillment, responsibility of health, and personal 

relationship). Among demographic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sex and school leve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healthy diet. Sex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Marital statu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responsibility of health. 

Conclu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vention programs for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targeting health 

promotion lifestyle are needed. These intervention programs would be effective when sex, age, marital status, and school 

level are considered. In addition, given that higher self-efficacy was related to higher health promotion lifestyle scores, it 

strengthens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s aimed at how to change self-efficacy i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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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의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의 10  사망원인의 순 는 암, 뇌

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간질환, 폐렴, 고 압성질환 순으로 나타

나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09). 만성질환은 생활습 과 련된 질

병이어서 건강증진 생활양식 개선에 한 심이 

증가되고 있다. 1995년 1월 5일 우리나라가 ‘국민에

게 건강에 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

강에 한 바른 지식을 보 하고 스스로 건강생활

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한 것도 건강증진 생활양식 

개선의 요성을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요성은 모든 

국민들에게 용되는 것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외가 아니다. 그러나 지 까지 학교보

건의 상은 주로 학생들이었으며, 교사들의 건강

은 심의 상이 되지 못하 다.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

년 재 우리나라 , , 고등학교의 교원은 

395,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교육과학기

술부, 2009). 따라서 ‘교사’라는 직업군의 규모를 고

려해 볼 때 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매우 

요함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교사는 학생들에

게 역할 모델이 되고 있어 교사의 건강증진 생활

양식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력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김화  

등, 1999).

지 까지 교사의 건강 생활양식과 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보건교사나 등학교 교사

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고(김태  등, 2005; 박소

, 1997; 박용희 등, 1998; 최희정, 1997), 특수교

사를 상으로 한 연구(조홍  등, 2009)가 있을 

뿐이며,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

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

사를 상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연구에서 우선 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은 교사 집단이 어떠한 건강행

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구체 인 

역별로 ․고등학교 교사들의 건강생활 실천수

을 살펴보았다. 

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악하는 것도 요하다. 이는 건강행  

증진을 한 재 로그램 개발에 기 가 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에 의하

면 건강행 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과거의 행 , 

자기효능감, 행 의 유익성, 장애성, 행동과 련된 

감정  인지․지각, 생물학 요인, 심리  요인, 

사회문화  요인이 있다고 하 으며, 이 에서도 

자기효능감이 건강행 에 가장 큰 향력을 다

고 하 다(김 임 등, 2007). 실제로 교사 이외의 

집단을 상으로 하는 많은 실증  연구들에서 자

기효능감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있다(이재은 등, 2002; 정자와 김 희,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태에 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고등학교 교사를 상

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악하고, 교사라는 인

구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효능감이 건강

증진 생활양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 으로써, 

․고등학교 교사의 건강행 를 증진시키기 한 

재 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목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으로 건

강행 에 한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악하고,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어떻

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의 건강행 에 

한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악하고, 

자아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상 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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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둘째, 인구  직업 련 특성에 따라 건강

증진 생활양식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인구  

직업 련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건강행 에 

한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계를 분

석한다.

Ⅱ. 연구 내용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라도 W시  인근 지역 

․고등학교에 재직 인 교사를 상으로 설문

조사하 다. 조사 상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사  

승인을 받은 26개 학교를 방문하여 임의 표집방법

을 사용하여 교사를 상으로 조사 목 과 방법 

 비 보장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 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는 모두 205명

이었으며, 이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181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상자의 인구  

직업  특성, 건강증진 생활양식, 건강행 에 한 

자기효능감에 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인구  직업  특성은 성, 연령, 결혼상태, 학교

  교육경력의 5문항에 해 조사하 다.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Walker 등(1987)이 개발한 

Health Promotion Lifestyle Profile(HPLP)을 박계

화(1995)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건강증진 생활양식 측정도구는 총 40문항

으로 식습  5문항, 운동 4문항, 스트 스 리 7문

항, 자아실  12문항, 건강에 한 책임  실천 6

문항, 인 계 6문항으로 총 6개 역의 건강습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4  척도(  하

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한다, 매일 한다)로 응

답하게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

사결과 각 역별 조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식습  0.61, 운동 0.86, 스트 스 리 0.79, 자

아실  0.93, 건강에 한 책임 0.82, 인 계 0.87

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김 숙(1998)이 사용한 건강행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건강

행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  척도(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로 응답

하도록 되어 있다. 수가 높을수록 건강행 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내  신뢰도 Cronbach's α는 0.82로 조

사되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8.2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인구  직업 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악하 으며, 연구 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역별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련성

은 상 계(correlation)를 통해 살펴보았고, 상

자의 인구  직업 련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생

활양식의 차이는 ANOVA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인구  직업 련 특성을 고

려한 상태에서 건강행 에 한 자기효능감이 각

각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미치는 향을 악하

기 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dummy 

variables를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상자의 인구  직업 련 특성

총 181명의 ․고등학교 교사  29세 이하가 

18명(9.9%), 30 가 53명(29.3%), 40 가 86명

(47.5%), 50  이상이 24명(13.3%)명이었으며, 평

균 연령은 40.7(SD: 7.9)세로 조사되었다<표 1>. 

성별은 남자 103명(56.9%), 여자 78명(43.1%)으

로 보고되었고,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미혼 25명

(13.8%), 기혼 156명(86.2%)으로 조사되었다. 직업

련 특성으로는 학교 교사가 92명(50.8%), 고등

학교 교사가 89명(49.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

경력은 10년 이하가 49명(27.1%), 10년 과가 132

명(72.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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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자의 특성                                                            (N=181)

변수 분류  빈도 백분율

연령

  ～29  18  9.9

30～39  53 29.3

40～49  86 47.5

50～  24 13.3

M±SD 40.7±7.9 (범 : 23-60)

성별
남성 103 56.9

여성  78 43.1

결혼상태
미혼  25 13.8

기혼 156 86.2

학교 (근무학교)
학교  92 50.8

고등학교  89 49.2

교육경력

10년  49 27.1

>10년 132 72.9

M±SD 14.3±7.5 (범 : 0.5-34.1)

<표 2> 교사들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사이의 상 계   

건강한 식습 신체 활동 스트 스 리 자아실
건강에 한 

책임감
인 계

자기효능감 0.46*** 0.27*** 0.41*** 0.44*** 0.46*** 0.42***

건강한 식습 1 0.13 0.45*** 0.34*** 0.43*** 0.26***

신체 활동 1 0.52
***

0.32
***

0.42
***

0.38
***

스트 스 리 1 0.56*** 0.63*** 0.50***

자아실 1 0.51*** 0.70***

건강에 한 책임감 1 0.50
***

인 계 1

*** p<0.001

2.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상

계 

교사의 건강행 에 한 자기효능감은 평균 

4.1(SD 0.5)로 나타나 건강 행 를 할 수 있는 편

이라고 자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 생

활양식의 평균을 살펴보면, 건강한 식습 은 평

균 2.4(SD 0.5)로 나타나 건강한 식습 을 가끔 

실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체활동은 평균 

2.0(SD 0.8)으로 조사되어 신체활동을 가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 스 리는 평균 2.3(SD 

0.5)으로 스트 스 리도 가끔씩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자아실 과 련해서는 평균 2.9(SD 

0.5)로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한 책

임  실천은 평균 2.3(SD 0.6)으로 가끔씩 건강에 

한 책임감을 느껴 실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인 계와 련해서는 평균 2.7(SD 0.6)로 나

타나 가끔에서 자주 사이의 인 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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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자의 인구  직업 련 특성별 건강증진 생활양식  

변수 분류
건강한 식습 신체 활동 스트 스 리 자아실 건강에 한 책임 인 계

M±SD p M±SD p M±SD p M±SD p M±SD p M±SD p

연령

  ～29 2.4±0.5

0.133

1.9±0.8

0.022*

2.4±0.5

0.089

2.9±0.6

0.327

2.2±0.6

0.568

2.7±0.6

0.437
30～39 2.4±0.5 1.8±0.7 2.2±0.4 2.9±0.5 2.3±0.6 2.7±0.5

40～49 2.4±0.5 2.1±0.7 2.2±0.5 2.8±0.5 2.4±0.5 2.7±0.6

50～ 2.6±0.6 2.4±1.0 2.5±0.8 3.0±0.7 2.3±0.7 2.9±0.7

성별
남성 2.4±0.5

0.052+
2.3±0.8

<0.0001***
2.3±0.6

0.833
2.9±0.6

0.880
2.3±0.6

0.967
2.8±0.6

0.799
여성 2.5±0.5 1.7±0.6 2.3±0.5 2.9±0.5 2.3±0.6 2.7±0.5

결혼상태
미혼 2.5±0.7

0.340
1.9±0.8

0.272
2.4±0.5

0.126
2.8±0.5

0.814
2.1±0.6

0.025
* 2.7±0.6

0.394
기혼 2.4±0.5 2.1±0.8 2.3±0.5 2.9±0.5 2.4±0.6 2.8±0.6

학교 (근무학교)
학교 2.6±0.5

0.0005***
1.9±0.7

0.069
2.3±0.6

0.116
2.9±0.5

0.506
2.4±0.6

0.303
2.7±0.6

0.688
고등학교 2.3±0.4 2.2±0.8 2.2±0.5 2.8±0.5 2.3±0.6 2.8±0.6

교육경력
10년 2.4±0.5

0.558
2.0±0.8

0.852
3.3±0.4

0.557
2.9±0.5

0.727
2.3±0.6

0.729
2.8±0.5

0.901
>10년 2.4±0.5 2.1±0.8 2.3±0.6 2.9±0.5 2.3±0.6 2.7±0.6

+ 
경계  유의성(marginal significance), 

* 
p<0.05, 

** 
p<0.01, 

***
 p<0.001

증진 생활양식들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표 2>. 즉,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건강한 

식습 을 가지며(r=0.46, p<0.0001), 신체활동이 증

가하고(r=0.27, p=0.0003), 스트 스 리 능력도 

향상되며(r=0.41, p<0.0001), 자아실 도 높아지고

(r=0.44, p<0.0001), 건강에 한 책임감  실천도 

증가하며(r=0.46, p<0.0001), 인 계도 좋아지는 

것(r=0.42, p<0.0001)으로 나타났다. 한 6가지 건

강증진 생활양식들 사이에도 식습 과 운동을 제

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3. 교사의 인구  직업 련 특성별 건강증진 생활

양식 

교사의 인구  직업 련 특성별 건강증진 생활

양식은 <표 3>과 같다. 건강한 식습 의 경우성별 

 학교 별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교사(2.5±0.5)가 남교사(2.4±0.5)보다 건강한 식

습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

로는 경계  유의성(p=0.052)을 보 다. 한 

학교 교사(2.6±0.5)가 고등학교 교사(2.3±0.4)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건강한 식습 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5). 신체활동(운동)은 

연령, 성별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20

(1.9±0.8)  30 (1.8±0.7)보다 40 (2.1±0.7)  

50 (2.4±1.0)가 신체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22). 스트 스 리  자아실 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인구  직업 련 특성이 

없었다. 건강에 한 책임감  실천은 결혼상태와 

통계 으로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기혼인 교사(2.4±0.6)가 미혼인 교사(2.1±0.6)보

다 건강에 한 책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25). 마지막으로 인 계는 인구  직업

련 특성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인구  직업 련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자기

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계 

인구  직업 련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자

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계는 <표 4>

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6가지 건강증진 생활양식 

모두와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냈는데,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건강한 식습 이 증가하

으며(b=0.44, p<0.0001), 신체활동도 증가하 고

(b=0.56, p<0.0001), 스트 스 리 능력도 향상되

었으며(b=0.46, p<0.0001), 자아실 도 증가하 고

(b=0.52, p<0.0001), 건강에 한 책임감  실천

도 증가하 고(b=0.58, p<0.0001), 인 계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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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 사의의 계: 다  회귀분석의 결과

변수
건강한 식습 신체 활동 스트 스 리 자아실 건강에 한 책임감 인 계

b p b p b p b p b p b p

자기효능감 0.44 <0.0001*** 0.56 <0.0001*** 0.46 <0.0001*** 0.52 <0.0001*** 0.58 <0.0001*** 0.54 <0.0001***

연령 0.13 0.100 0.01 0.636 0.02 0.159 0.001 0.433 0.01 0.280 -0.001 0.922

성별 (ref:남성) 0.02 0.049* -0.54 <0.0001*** -0.05 0.577 -0.04 0.674 -0.01 0.944 -0.06 0.534

결혼상태(ref:기혼) 0.20 0.061 0.02 0.889 0.23 0.058 -0.01 0.904 -0.38 0.002
**

-0.10 0.450

학교 (ref: 학교) -0.17 0.009
**

0.18 0.098 -0.08 0.289 0.01 0.939 -0.04 0.621 0.10 0.193

교육경력 -0.01 0.397 -0.002 0.898 -0.01 0.319 -0.01 0.511 -0.02 0.070 0.001 0.898

R2 0.260 0.212 0.173 0.178 0.237 0.163

* p<0.05, ** p<0.01, *** p<0.001

아지는 것(b=0.54, p<0.0001)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자기효능감 이외에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  직업

련 특성을 살펴보면, 식습 의 경우 남성보다 여

성이(b=0.02, p=0.049), 고등학교 교사보다 학

교 교사가(b=-0.17, p=0.009) 건강한 식습 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은 남성이 여성보

다 많은 것(b=-0.54, p<0.0001)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에 한 책임감은 기혼이 미혼보다 높은 것

(b=-0.38, p=0.00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가지 건강증진 생활양식들에 

한 통계모형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와 

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VIF는 모두 10보다 작

고, tolerance는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이 

없는 한 모델이었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건강

행 에 한 자기효능감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악하고, 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고등학교 교사의 건강행 에 한 자기효능

감은 평균 4.1 (SD 0.5)으로 나타나 건강행 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은 식생활 

2.4±0.5, 신체활동 2.0±0.8, 스트 스 리 2.3±0.5, 

자아실  2.9±0.5, 건강에 한 책임 2.3±0.6, 인

계 2.7±0.6으로 나타나 실제 인 행  수행은 비

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결과만을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교 교사들의 자아실  

 인 계 역의 실천은 비교  타 역에 비

해 높았지만, 식생활, 신체활동, 스트 스 리와 

건강에 한 책임  실천 역은 낮은 실천율을 

보 다. 특히 신체활동은 가장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역의 건강증진 로그램이 우선 으

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실천정도를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조사한 결과, 식생활 2.1, 신체활동 2.1, 

스트 스 리 2.5, 자아실  2.8, 건강에 한 책임 

2.2, 인 계 2.8로 보고되었고(김윤정과 이경희, 

1999), 서울 경기지역의 17～40세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식생활 2.5, 신체활동 2.1, 스

트 스 리 2.3, 자아실  2.9, 건강에 한 책

임 2.0, 인 계 2.8로 나타나( 정자와 김 희, 

1996),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 의 건강행 를 

보 다. 한편 78% 정도가 남성으로 구성된 경인지

역의 치과기공사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식생활 2.6, 신체활동 2.5, 스트 스 리 2.7, 자아

실  3.0, 건강에 한 책임 2.1, 인 계 2.8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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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어(민병국과 이주희, 2001), 이들보다는 반

으로 낮은 수 의 건강행 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건강행 에 한 자기효능감은 6개 

역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

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년 남성, 성인 남녀, 

년 여성,  등학교 교사 등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김희

경 등, 1999; 이경우, 1996; 이은주, 1999; 이재은 

등, 2002; 최희정, 1997). 이는 ․고등학교 교사

를 상으로 한 건강습  재 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을 맞추는 것

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은 상자

의 인구  직업 련 특성별로 건강증진 생활양식 

실천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고등학교 교사

의 식습 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이다. 

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건강한 식습

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

와 고등학교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입시 주의 

교육 풍토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이른 출

근시간과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인한 늦은 퇴근이 

반복되면서 식사시간이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식습  측정의 항목 

 ‘하루 3회의 규칙 인 식사를 한다’는 항목에서 

학교 교사는 3.6±0.7, 고등학교 교사는 3.2±0.9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

사를 한 식이 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 단변량 분석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의료기  근로자를 

상으로 건강습 을 분석한 김수  등(199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와도 부분 으로 일

치한다(김애경, 1998; 김은경 등, 2007; 송 리아와 

이규식, 2006). 그러나 인구  직업 련 특성과 자

기효능감을 고려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에서는 연령의 신체활동에 한 통계  유의성이 

사라졌다. 따라서 연령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향

은 자기효능감에 비하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 역시 신체활동  식습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신체활동이 

높은 것으로 악되었는데, 이는 김애경(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

로자보다 운동으로 해소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

았던 김성 (1991)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 로 식습 은 여성이 남성보다 좋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했을 때 성인 남성의 식습 이 2.26으로 나타

나고, 성인 여성의 식습 이 2.37로 나타나 남녀별 

식습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다름을 보고한 이

은주(199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결혼상태는 건강에 한 책임감 있는 행동과 유

의하게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인 

교사가 미혼인 교사보다 건강에 한 책임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건강증진 행 의 실천율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

과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미선 2001; 

김 미, 2002; 배수민 등, 2004). 이러한 결과는 기

혼인 경우 가족에 한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건

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자신의 건강에 한 책임감 있는 건강습 을 증진

시키기 해서는 미혼 교사를 상으로 한 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의 건

강증진 생활양식 개선을 해서는 건강행동에 

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개

발하여 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들에서 식습  개선의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여자 교사를 해서는 운

동 로그램을, 남자 교사를 해서는 식습  개선 

로그램을, 미혼 교사를 해서는 건강에 한 책

임감 증진을 한 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학교는 운동장  체육시설, 조리실  

식당, 교육실 등의 건강증진 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유용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 

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유리한 이 있다(John,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구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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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를 한 건강증진 로그

램을 개발하여 용한다면 상자들의 건강증진 

로그램에 한 참여  재의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 은 연구 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편의추출법을 이용하 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의 ․고등학교 교사에 한 표성이 부족

한 연구라는 이다. 따라서 향후 표성을 보완한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건강

행 에 한 자기효능감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악하고,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에 미치

는 향력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 수행을 

해 26개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상으로 인

구  직업 련 특성, 건강행 에 한 자기효능감, 

건강증진 생활양식(식습 , 신체활동, 스트 스 

리, 자아실 , 건강에 한 책임감, 인 계)을 조

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사의 건강행 에 한 자

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4.1 (SD 0.5)으로 나

타났다.

둘째, ․고등학교 교사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은 

4  만   자아실  2.9±0.5, 인 계 2.7±0.6, 식

생활 2.4±0.5, 스트 스 리 2.3±0.5, 건강에 한 

책임 2.3±0.6, 신체활동 2.0±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교 교사의 건강행 에 한 자

기효능감은 인구  직업 련 특성을 고려한 상태

에서 6가지 건강증진 생활양식 모두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 다.

넷째, ․고등학교 교사의 인구  직업 련 특

성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식습 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고등학교 

교사보다는 학교 교사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건강에 한 책임감은 기혼이 미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고등학교 교사의 건강증진 생

활양식의 실천율이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학교 내 교직원을 상으로 한 건강증진 

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 

건강행 에 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 생활양식

과 유의하다는 을 살펴볼 때, 학교 내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 시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효과 이라는 도 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 로그램은 교사

의 성별, 결혼상태, 학교 ( 학교 혹은 고등학교)

을 고려하여 실시될 경우 더욱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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